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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루마니아 전력 발전소 Transelectrica 

社는 2016년 1월 말 신재생 에너지원 전

력을 5,153 MW를 생산했다. 그중 풍력

발전을 통해 3,129MW, 태양광발전을 통

해 1,336MW가 생산됐다.

작년에 비해 더 많은 에너지 생산해

  지난 2년간 루마니아의 투자자들은 신

재생에너지 산업을 부정적으로 전망했

다. 루마니아 정부의 보조금이 감소하고 

불명확한 법률을 그 이유로 들었다. 그

러나 지난 3월 11일, 루마니아 전력 발

전소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전

년 대비 증가했다고 밝혔다. 루마니아는 

풍력과 태양광 이외에도 수력발전을 통

해 585MW, 바이오매스에너지를 통해 

103MW 생산했으며 이는 향후 60억 유

로의 투자가치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.

  루마니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연간 

공급의무할당량을 작년 기준 11.9%에서 

올해는 12.15%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. 

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함에 

따라 정부로부터 공급인증서를 받고, 이 

인증서는 다른 발전사업자나 에너지소비

자에게로 판매가 가능하다. 이 제도는 

신재생에너지를 더 보급하기 위해 시장

원리를 도입하여 가격과 경쟁력을 모두 

잡기 위함이다. 루마니아를 비롯해 동유

럽 국가들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

하려는 노력은 EU의 ‘20-20-20 신재생

에너지 정책’에 기반한 것이다. 이 계획

에는 2020년까지 과거 ‘1990년대 대비

온실가스를 20% 감축’, ‘에너지 소비 

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%로 확대’, 

그리고 ‘에너지 효율을 20% 개선’한

다는 목표치가 담겨 있다.

인센티브와 법률문제 해결해야

  루마니아 풍력발전사업의 투자자들은 

정부가 발표한 할당량이 충분하지 않다

고 주장한다. 풍력에너지투자자협회 대

표는 “정부가 제시한 공급의무할당량

(12.15%)은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투자된 

비용을 충족시키기엔 부족한 수치”라

며, “신재생 에너지의 공급의무할당량

을 더 늘려야 한다.”고 전했다. 또한, 

산업소비자는 공급인증서를 구매함으로

써 자사의 제품가격이 올라 국제경쟁력

에 타격을 입는다고 주장했다. 정부의 

지원과 공급인증서에 대한 명확한 법률

이 없는 상황에서 루마니아가 높은 신

재생에너지원 전력 생산량을 기록한 것

은 해외투자자들 덕분이다. 루마니아 

지사의 CEZ 대표는 “고객과 생산자 

모두가 예상 가능하고 안정적인 시스템

이 도입되어야 한다.”고 루마니아의 

현 생산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.  
  

EU 평균 생산량을 뛰어넘어

 EU 통계청은 지난 2월, 루마니아의 신

재생에너지 생산량이 EU 회원국의 평

균 생산량을 뛰어넘는다고 발표했다. 

총 에너지 소비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

차지하는 비율은 EU 평균 16%지만, 루

마니아는 24.9%를 기록했다. 또한 EU는 

202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량을 제시했

는데 루마니아는 EU 회원국 중 세 번

째로 목표량 수준에 도달했다. 그러나 

현재 상황이 유지되려면 외부 투자와 

정부의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전문

가들은 언급했다. 루마니아 전력 발전

소에 따르면, 루마니아는 신재생에너지 

총 생산 가능량이 작년보다 2.9%가 증

가했다고 밝혔다. 신재생에너지의 점유

율은 풍력발전이 67%, 태양광발전이 

30%, 바이오매스와 수력이 나머지를 차

지했다. 수력발전은 지난해 지속된 가

뭄으로 전력량이 감소하는 추세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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